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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짝퉁 열차엔진부품 유통업자 검거’

-중국에서 위조된 제품을 수입하여 한국철도공사(KORAIL)에 납품-

특허청(청장 최동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허청 특사경’)은 중

국산 위조 엔진부품을 한국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납품한 김

모씨(65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자재유통센터를 운영

하며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위

조된 미국의 커민스사*의 엔진부품(납품계약가 1700만원)을 한국철도공

사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커민스는 미국에 소재한 엔진 제조 기업으로 세계 190여개국에 판매법인을 보유

특허청 특사경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한국철도공사와

무궁화호 열차에 사용되는 커민스사의 순정 엔진부품을 납품하기로

입찰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씨는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엔진부품을

들여와, 한국철도공사에 1700만원 상당의 엔진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김씨가 납품한 부품은 순정품과 모양이 다르고 제조

번호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특허청 특사경에 위조상품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허청 특사경과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월 김씨가 납품한 엔진부품에

대해서 미국 커민스 본사(상표권자)에 위조상품의 정품의뢰 감정결과,

순정품이 아닌 위조상품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어서 지난 4월 20일 김씨가 납품해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철도차량정

비단 물품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 1200여점을 전량

압수조치했다.

김씨가 납품한 위조 엔진부품인 실린더 헤드 밸브가이드, 오일쿨러용

가스켓, 냉각수 호스 등은 엔진의 성능저하, 엔진정지 등 열차의 안전

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서동욱 산업재산조사과장은 “본 수사 건은 국민의 안전을 위

협하는 대표적인 위조 상품 판매자에 대한 단속”이라며 “앞으로도 모

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대규모․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붙임 1.현장 압수물품 사진 1부

2.커민스 정품 VS 위조부품 비교사진 2부

3.압수물품 촬영영상 자료 1부(별도송부)

*압수품은 배포일(14일) 특허청 특사경 사무소(정부대전청사 4동 1706호)에서

오전 10시 30분 이후 촬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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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엔진 부품 - 1 위조된 엔진 부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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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품 원고가 납품한 제품(위조품)

ㅇ 원고가 납품한 상표 및 포장박스(파란색)가 순정품과 다름

ㅇ 순정품은 부품 몸체에 시리얼 넘퍼가 있는 반면 원고가 납품한 부품은

시리얼 넘버가 없고, 갈아낸 흔적을 볼 수 있음. 외부 모형도 부분별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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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품 원고가 납품한 제품(위조품)

ㅇ 순정품 상표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상표를 붙여 납품

ㅇ 원고가 납품한 냉각수 호스는 표면에 새겨진 SENTEC 및 TAE

SUMG 회사명이 있는 등 순정품 표식과 차이


